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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mediating effect of the health self-efficacy and 
activity confid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 image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 in 
middle school girls. 

Methods: A descriptive correlational design was used. Participants were 142 in middle school 
girls.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measuring tools for body image, health promoting 
behavior, health self-efficacy and activity confidenc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the PROCESS Macro for SPSS 23.0 to verify the multiple mediated effect with a parallel 
structure.

Results: Body image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health self-efficacy (r=.28, 
p=.001), activity confidence (r=.45, p<.001)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 (r=.37, p<.001). 
Health self-efficacy was also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activity confidence (r=.51, p<.001)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 (r=.63, p<.001). Activity confidence was significantly health 
promoting behavior (r=.67, p<.001). Furthermore, health self-efficacy (B=.35, p<.001) and 
activity confidence (B=.38, p<.001) showed a mediation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 
image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

Conclusion: The impact of body image on health promoting behavior in middle school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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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mediated by health self-efficacy and activity confidence. Result suggest that strategies for 
improving health self-efficacy and activity confidence in middle school girls should be 
considered when developing an educational program for enhancing their health promoting 
behavior.

Key words: Activity confidence, Body image, Health promoting behavior, Self-efficacy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초기 청소년기인 중학생 시기는 신체적으로 가장 

건강한 시기이지만, 심리적ㆍ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복잡한 변화를 겪으면서 많은 건강위험행동들이 시

작될 뿐만 아니라 습관으로 고착되기도 한다(Jessor, 

1991). 청소년 시기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개인의 반

응은 다양하며 청소년기에 올바르게 형성된 건강생

활 습관은 후기 청소년기, 성인기는 물론 일생동안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경희 외, 

2001). 특히 여중생은 사춘기의 심리적 불안정으로 

인해 건강증진행위를 통해 형성되는 바람직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기 어렵다(안숙자와 박주원, 2001).

건강증진행위는 개인 및 집단의 건강한 생활방식

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긍정적인 질병 

및 건강관리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Pender, 1996). 

청소년기에 올바른 건강습관을 확립하여 건강증진

행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할 뿐 아니라 향후 만성질환 예방과 성인

기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도 큰 의의가 있다(심미경, 

2005). 건강증진행위와 신체이미지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대학생(김정숙와 강숙 2020), 고등학생(윤

현정, 2020) 및 중학생(김해숙, 2006)등 다양한 연

령층에서 유의한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 변화와 사회성의 발달로 

인하여 자신의 신체와 외모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며, 이때 외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아 자신의 변화

된 신체를 지각하고 새로운 신체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김재숙과 이미숙, 2001). 신체이미지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지각, 태도, 평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윤진, 1993), 대중매체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신체 

사진 및 영상은 대량의 이미지 전달이 가능하기 때

문에 신체이미지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이 준다(김해

숙, 2006). 이로 인해 신체적 매력에 대한 사회적 기

준이 결정되는데, 신체적 매력에 대한 사회ㆍ문화적 

영향력은 성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으며, 여성

은 남성에 비해 민감하게 신체변화를 인식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Brown et al., 1990).

국내 청소년들은 이상적인 체형으로 매우 마른 체

형을 선호하며 자신을 이상형보다 뚱뚱하다고 지각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송경자와 이미숙, 2009), 

특히 우리나라 여학생의 87.8%가 자신이 비만이라

고 인식하고 있어 청소년기의 여학생들은 신체이미

지를 매우 부정적으로 왜곡하고 있다(전경숙, 2001). 

부정적인 신체이미지는 심리사회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이인숙과 양윤미, 2015), 건강증진행위

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윤현정, 2020). 반면, 긍정적

인 신체이미지를 가진 청소년은 식습관, 운동습관, 

스트레스 관리 등을 잘 수행하고(김해숙, 2005), 자

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유미진, 2010).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할 때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다는 개인의 능

력에 대한 판단이자 신념이다(Bandura, A., 1977). 

자기효능감이 높은 청소년은 건강증진행위를 더 많

이 하였고(김수린과 유조안, 2014), 이는 자신의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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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대한 믿음이 필요함을 주장한 Bandura의 이론

에 기초하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이 건강

증진행동을 결정하는 영향요소임을 알 수 있다(김수

진 등, 2014). 이에 건강증진행위는 지속적인 의지, 

건강습관의 실천 및 스스로의 건강문제를 지각하여 

건강증진을 위한 행동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볼 때,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신체

이미지와 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에서 건강증진행위

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매개효과가 있을 것임을 추

론할 수 있다.

청소년 활동역량은 청소년 스스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안정되고 긍정적인 삶의 방향으로 종합적으

로 정진하는 힘을 의미한다(권일남과 김태균, 2009). 

청소년 활동역량의 범주에는 자아역량, 갈등조절역

량, 문제해결역량, 성취동기역량, 대인관계역량, 리

더십역량, 신체 건강역량, 시민성 역량이 있다(권일

남과 최창욱, 2011). 청소년기의 활동역량의 증진은 

청소년기에 당면한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며 성

공적인 성인으로서 발달을 촉진한다. 청소년들이 자

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유도하는 역량을 갖게 될 경

우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

을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 이에 자신의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 좋은 생활습관을 갖는 능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청소년 활동역량에 대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에

서 직접적인 연구는 없으나 청소년수련관 활동 프로

그램(이상경, 2010), 오지탐험 캠프 프로그램(김경미

와 권일남 2016) 등 청소년 활동역량의 효과성을 검

증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청소년 활동에

서 청소년의 역량이 강조되고 있으며, 청소년 활동

역량은 청소년의 생애발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으로 청소년 활동역량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증진행

위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의 결과를 볼 때 청소년의 활동역량이 신체이미

지와 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효과

가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청소년 대상의 선행연구는 신체이미지와 

건강증진행위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김해

숙, 2006)가 진행되었으나, 그 중요성에 비해 다양

한 변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는 미비하다. 더

불어 청소년 중에서 여중생이 신체이미지 왜곡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전경숙, 2001), 이들을 대상으로 

신체이미지와 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

감과 활동역량이 작용하는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중생의 신체이미지, 건강

자기효능감, 활동역량, 건강증진행위와의 관련성

을 확인하고 신체이미지와 건강증진행위의 관계에

서 건강자기효능감과 활동역량의 매개효과를 밝혀 

여중생의 건강증진행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 

마련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

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여중생을 대상으로 신체이미지

와 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활동역

량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

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신체이미지, 자기효능감, 활동역량과 

건강증진행위 정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이미지, 자

기효능감, 활동역량 및 건강증진행위의 차이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신체이미지, 자기효능감, 활동역량 

및 건강증진행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신체이미지와 건강증진행위의 규명

된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활동역량의 매개효

과를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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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신체이미지와 건강증진행위의 관계에

서 건강자기효능감과 활동역량이 미치는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Figure 1).

Health 
Self-efficacy

Activity 
Confidence

Health Promoting 
Behavior

Body Image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C도에 소재한 1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을 대상으로 자기 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Cohen의 표본 추출 공식에 따른 표

본크기 계산 프로그램 G＊Power 3.1.9.2를 이용하

여 유의수준 α=.05, 검정력 .90, 중간 효과크기 .15

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유의한 변수로 검정된 총 9개

의 독립변수를 고려하였을 때 최소 표본 수는 141명

이었다. 미회수 및 불성실한 답변 등의 20% 탈락률

을 고려하여 총 17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

였다. 이 중 불충분한 29부를 제외한 나머지 142부

를 최종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일반적 특성 조사지는 성별, 

학년,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관심도, 키, 몸무게 등을 

조사하였고,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BMI를 산출하

였다. 

2) 신체이미지

신체이미지는 Cash(1990)의 신체-자아에 관한 다

차원적 설문 문항인 MBSRQ(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 Questionnaire)를 토대로 남수

정, 이은희, 황혜선(2009)이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

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

렇다’ 5점까지 Likert 척도로 모두 17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이미지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남수정, 이은희, 황혜선

(2009)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84∼.88이었

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6

이었다.

3) 건강자기효능감

건강자기효능감은 식이효능감과 신체활동효능감

으로 구성되었고, 식이효능감은 Guy(1995)과 

Mathew(1991)이 아동용 식이효능감척도(Child 

Dietary Self-Efficacy Scale)와 식이효능감척도

(Eating Self-Efficacy Scale)를 이용하여 최수진

(1998)과 강혜경(2007)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

였다. 하위영역으로 일상적인 식습관과 관련된 4문

항, 음식선택에 관한 3문항, 과식을 유도하는 주위환

경과 관련된 6문항, 과식을 유도하는 부정적 감정상

태와 관련된 3문항으로 5점 척도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신체활동효능감은 Stewart(1996)가 개

발하여 사용한 Physical Activity Self-Efficacy과 

David(1993)가 개발하여 사용한 신체활동효능감 척

도를 강혜경(2007)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

다. 자기효능감은 5점 척도로 총 5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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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활동역량

활동역량은 권일남과 김태균(2009)이 개발한 척

도로 자기 보고식 5점 척도 총 4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 활동 역량 총점은 각 하위 요소별로 문

항 전체 값의 합계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활동 역량

이 높은 것으로 본다. 각 문항은 ‘매우 동의하지 않는

다’ 1점에서, ‘매우 동의한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활동역량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

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58 ∼ .86 

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5이었다.

5) 건강증진행위

건강증진행위는 식이행동, 신체활동 및 정신건강

으로 구성된 것으로 식이행동과 신체활동 측정은 

Walker(1987)가 개발한 건강증진생활양식(Health 

Promotion Life style Profile: HPLP)척도를 기초로 

하여 김민회(2000)와 정선화(2006)가 수정 보완한 척

도이다. 정신건강 측정도구는 김미남(1997), 노태수

(1998)가 사용한 도구를 최현희(2003)가 수정 보완하

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식이행동(5문항), 신체

활동(6문항), 정신건강(9문항)의 3개 하위영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혀그렇지 않다’ 1점에

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

였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5이었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통계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

하였다. 

2) 대상자의 신체이미지, 건강자기효능감, 활동역

량, 건강증진행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

였다.

3) 대상자의 신체이미지, 건강자기효능감, 활동역

량, 건강증진행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이미지, 건

강자기효능감, 활동역량, 건강증진행위 정도의 

차이는 독립표본 t-test, 일원분산분석, 사후분

석은 Scheffé test를 사용하였다.

5) 대상자의 신체이미지와 건강증진행위와의 관

계에서 건강자기효능감과 활동역량의 매개효

과를 확인하기 위해 Hayes(2013)의 모델을 적

용한 SPSS Process Macro (Model 4)를 사용

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의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W대학교의 연구윤리심의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진행되었다(IRB No. WKIRB- 

202103-SB-012).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자

료수집과정, 익명성 보장, 참여동의 및 철회 결정의 

자율권, 자료 보관 및 처리방법 등과 원하지 않을 경

우 언제라도 철회가능하며 모든 개인적 사항에 대해

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학년은 ‘3학년’이 69명(48.6%),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하다’가 53명(37.3%)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관심도는 ‘보통군’이 75명(52.8%)

으로 많았고, BMI는 ‘정상군’이 74명(52.1%)으로 가

장 많았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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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신체이미지, 건강자기효능감, 

활동역량 및 건강증진행위 정도

대상자가 인지한 신체이미지의 평균은 3.08(±0.51) 

/5점이었고, 건강자기효능감의 평균은 3.57(±0.59) 

/5점이었다. 활동역량의 평균은 3.61(±0.58)/5점이

었고, 건강증진행위의 평균은 3.40(±0.53)/5점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and Degree of Variable
(N=14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Range

Grade 1st

2nd

3rd

9 (6.3)

64(45.1)

69(48.6)

Subjective health status Very Health

Health

Moderate

Low

30(21.1)

53(37.3)

47(33.1)

12 (8.5)

Health Concern High

Middle

67(47.2)

75(52.8)

Height(cm) 159.78±5.64

Weight(kg) 53.37±10.87

BMI Low

Normal

High

35(24.6)

74(52.1)

33(23.2)

Body image 3.08±0.51 1~5

Health self-efficacy 3.57±0.59 1~5

Activity confidence 3.61±0.58 1~5

Health promoting behavior 3.40±0.53 1~5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이미지, 건강

자기효능감, 활동역량 및 건강증진행위의 차이

본 연구대상자는 BMI(F=5.46, p=.005)에 따른 신

체이미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사후분석결과 

BMI ‘고체중군’이 ‘저체중군’ 보다 신체이미지 점수가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다. 활동역량에서 주관적 건강

상태(F=5.02, p=.002), 건강관심도(t=4.36, p<.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사후분석결과 ‘매우건강

함’군이 ‘보통임’과 ‘보통임’군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증진행위에서 건강관심도

(t=3.41,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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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체이미지, 건강자기효능감, 활동역량 및 

건강증진행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신체이미지와 건강자기효능감(r=.28, 

p=.001), 활동역량(r=.45, p<.001), 건강증진행위 

(r=.37, p<.001)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건강자기효능감과 활동역량(r=.51, p<.001), 건강증

진행위(r=.63, p<.001)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

고, 활동역량과 건강증진행위(r=.67, p<.001)에서 유

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Table 2> Difference in Body Image, Health Self-efficacy, Activity Confidence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42)

Characteristics Categories

Body Image
Health 

Self-efficacy
Activity 

Confidence

Health
Promoting 
Behavior 

M±SD
t/F(p)

M±SD
t/F(p)

M±SD
t/F(p)

M±SD
t/F(p)

Scheffe Scheffe Scheffe Scheffe

Grade 1sta 2.77±0.57 2.37
(.098)

3.34±0.82 .77
(.464)

3.65±0.71 0.026
(.98)

3.44±0.70 0.147
(.864)

2ndb 3.15±0.52 3.57±0.59 3.62±0.64 3.42±0.55

3rdc 3.06±0.47 3.60±0.55 3.60±0.51 3.38±0.48

Subjective 
health status

Very Healtha 3.25±0.54 1.89
(.134)

3.67±0.58 1.52
(.212)

3.84±0.53 5.02
(.002)
a>b,c

3.61±0.53 2.29
(.081)

Healthb 3.06±0.52 3.58±0.57 3.71±0.51 3.39±0.58

Moderatec 2.98±0.48 3.58±0.57 3.44±0.61 3.31±0.45

Lowd 3.11±0.38 3.25±0.68 3.30±0.57 3.33±0.40

Health 
Concern 

High 3.15±0.52 1.65
(.101)

3.65±0.60 1.45
(.149)

3.82±0.50 4.36
(<.00

1)

3.56±0.53 3.41
(.001)

Middle 3.01±0.49 3.51±0.57 3.42±0.58 3.27±0.48

BMI Low 2.86±0.44 5.46
(.005)

3.45±0.65 1.56
(.213)

3.49±0.51 0.99
(.374)

3.28±0.53 1.47
(.234)

Normal 3.11±0.55 3.58±0.61 3.65±0.60 3.43±0.53

High 3.24±0.38 3.70±0.45 3.66±0.60 3.47±0.50

<Table 3> Correlation among Body Image, Health Self-efficacy, Activity Confidence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

(N=142)

Variables
Body Image Health Self-efficacy Activity Confidence

r(p)

Body Image 1

Health Self-efficacy .28( .001) 1

Activity Confidence .45(<.001) .51(<.001) 1

Health Promoting Behavior .37(<.001) .63(<.001) .6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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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체이미지와 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에서 

건강자기효능감과 활동역량의 매개효과

대상자의 신체이미지와 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에

서 건강자기효능감과 활동역량의 매개분석에 앞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

계(tolerance)는 0.57~0.88로 0.10 이상이며, 분산

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14~ 

1.75로 10 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었다. 

또한, Durbin-Waston 지수를 살펴본 결과 2.21로 

기준 값인 2.0에 근접하여 오차의 자기상관의 문제

는 없었으며, 정규성 검증은 P-P 도표를 통해 살펴

본 결과 정규분포임을 확인하였다.

대상자의 신체이미지와 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에

서 건강자기효능감과 활동역량의 매개효과의 매개효

과를 검정하기 위해 건강증진행위에 대한 단변량 분

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건강관심도’를 더미변수

로 변환하여 통제한 후, PROCESS macro를 이용하

여 병렬 다중매개모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 Mediating Effect Health Self-efficacy, Activity Confidence in the Relatoinshiop between Body 
Image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

(N=142)

Variables B SE t p Adj. R2 F (p)

BI → HSE 0.31 0.10 3.22 .001 .08 6.30 (.002)

BI → AC 0.47 0.08 5.72 <.001 .29 27.97(<.001)

BI → HPB 0.06 0.07 0.94 .345 .57 44.58(<.001)

   HSE → HPB 0.35 0.06 5.84 <.001

   AC → HPB 0.38 0.07 5.56 <.001

HSE=Health Self-efficacy; AC=Activity Confidence; BI=Body Image; HPB=Health Promoting Behavior

<Table 5> Significance Test of Mediation Systems Thinking and Communicatioin Competency for 
Patients Satety 

(N=142)

Variables

Direct effet Indirect effet

Effet SE

95% CI

Effet
Boot
SE

95% CI

Boot
LLCI

Boot
ULCI

Boot
LLCI

Boot
ULCI

BI → HPB 0.06 0.07 -0.07 0.19

BI → HSE → HPB 0.11 0.46 0.03 0.21

BI → AC → HPB 0.18 0.05 0.10 0.28

Total 0.35 0.08 0.19 0.51

HSE=Health Self-efficacy; AC=Activity Confidence; BI=Body Image; HPB=Health Promoting Behavior; 10,000 samples 
re-extracted for bootstrap; CI=confidential interval; LLCI=the lower limit of B in 95% confidential interval; ULCI=the upper 
limit of B in 95% confidential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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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 신체이미지와 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에서 건강자기효능감과 활동역량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Table 4, 5). 대상자의 신체

이미지는 매개변수인 건강자기효능감(B=0.31, p=.001)

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매개변수인 건강자기효능

감은 건강증진행위(B=0.35,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신체이미지가 매개변수인 활

동역량(B=0.47, p<.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매

개변수인 활동역량은 건강증진행위(B=0.39, p<.001)

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Table 4). 신체이미지의 건

강증진행위에 대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는 Table 5

와 같다. 먼저 신체이미지의 건강증진행위에 대한 직

접효과 크기는 0.06이었고, 95%신뢰구간(-0.07~0.19)

이 0을 포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신체

이미지가 건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건강증진행

위에 미치는 간접효과 크기는 0.11이었고 95% 신뢰

구간(0.03~0.21)이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신체이미지가 활동역량을 매개로 하여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간접효과 크기는 0.18이었고 

95%신뢰구간(0.10~0.28)이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들 변수가 건강증진행위를 설

명하는 정도는 57.0%로 나타났다(Table 5). 여중생

의 신체이미지가 건강증진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건강자기효능감과 활동역량에 

영향을 미쳐서 궁극적으로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Ⅳ. 논의

본 연구는 여중생을 대상으로 신체이미지와 건강

증진행위와의 관계에서 건강자기효능감과 활동역량

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여중생의 신체이미지는 5점 만점에 총 3.08점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이나현(2010)의 연

구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내면화한 집

단의 3.31점보다는 낮고, 비동조 집단의 2.87점보다

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eier & Gray(2014)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FB(페이스북) 활동과 

신체이미지에 관한 연구에서 SNS/FB를 통한 자신의 

외모 노출은 사춘기 여성의 신체 이미지 장애 증가

와 관계가 있다. 특히 FB 사용과 강한 연관성이 있다

는 연구결과를 주목할 필요성이 있겠다. 최근 

SNS/FB의 활발한 활동은 신체이미지의 부정적인 형

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으므로 학교와 

관계기관의 대책과 이에 대한 향후 국내 연구가 필

요하다고 생각된다(Burnette et al., 2017). 

본 연구에서 여중생이 인지하는 건강자기효능감

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57점이었다. 유미진( 2010

의 초등학생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3.68점

과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송인한과 박장호(2011)

의 연구에서의 3.37점보다는 높았다. 본 연구는 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반면 다른 연구들은 남/여학

생을 포함한 결과로 단순 비교로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반복 연구를 통해 여중생의 건강자기효능

감의 수준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정계선

(2021)이 간호대학생에게 8주간 동영상 필라테스 프

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실험군에서 건강자기효능감과 

신체자기 효능감이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허리둘레

와 허리/엉덩이둘레 감소효과가 있었다는 연구를 주

목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다양한 비대

면 방식의 운동 및 식이관리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여중생의 건강자

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중재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여중생의 활동역량 평균은 5

점 만점에 3.61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도구

를 사용한 반기완(2015)의 3.51보다 약간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신수경과 최낙천(2017)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유아교육학 전공연계를 통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에서 프로

그램 참여 전 3.38점에서 자원봉사활동 후 3.92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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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승된 결과를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이처럼 다

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경험한 청소년은 활동

역량이 향상하고 이를 통해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청소년 활동지도사를 학교에 배

치하여 학생들의 요구에 적합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

램 제공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결과에서 여중생의 건강증진행위의 평균

은 5점 만점에 3.40점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유미진(2010)의 초등학생 5, 6학년을 대상으

로 한 연구의 3.52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Ghasem et al(2019)의 청소년의 질병 예방, 정신 

건강, 영양 행동, 고위험 행동 예방 등 4가지 범주에 

대한 또래교육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

에서 또래 교육이 청소년의 지식, 태도, 실천, 자기효

능감, 건강행태에 미치는 영향이 교사, 보건인력, 강

의, 팸플릿 등의 다른 방법에 비해 동등하거나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국내에서도 또래교육 프로그

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를 시도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대상자인 여중생의 신체이미지는 BMI ‘고

체중군’이 ‘저체중군’ 보다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인

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Kantanista et al(2017), 유미진(2010)의 연구에서 

저체중군이 신체이미지가 높다는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이탈리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Prabhu & D’Cunha(2018)의 연구에서 과체중뿐

만 아니라 저체중 청소년도 자신의 체형을 잘못 인

식하는 비율이 64.7%로 높은 체형 불만족도를 보였

다. 불만족에 대한 분석에서 여학생은 현재의 체형보

다 작은 체형을 이상형으로 선호했지만, 남학생은 더 

큰 체형을 매력적으로 선택했다는 결과를 주목할 필

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신체이미지와 

BMI와의 연구결과의 차이는 문화의 차이인지 아니

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이 있는지에 

대해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관심도가 높은 

여중생이 활동역량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스포츠 활동이 청소년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서희진과 김기운

(2017)의 연구에서 주관적 체력수준 및 건강상태, 적

극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대부분의 청

소년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

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지지되지 않았으나, 김진

선 등(2018)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높은 집단이 유의하게 건강증진

행위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결과가 확인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한국형 건강증진 학교모형

을 도입하여 수행하고 있으나. 초등학교에 비해 중고

등학교의 효율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윤

주, 2014). 이를 바탕으로 주관적 건강상태가 청소년

의 주관적 안녕감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된다는 연

구결과(윤병준, 2019)와 가구의 경제 상태나 아버지

의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학생 청소년의 건강행동 

실천율이나 건강 수준이 높다는 연구(임희진 등, 

2019)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

는 프로그램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신체이미지, 건강증진행위, 건강자기

효능감과 활동역량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신체

이미지, 건강자기효능감, 활동역량의 정도가 건강증

진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이미지와 건강증진행위

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김정숙과 강숙, 2020) 청소

년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이 건강증진행동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들(김수린과 유조안, 2014; 

송인한과 박장호, 2011)과 맥락을 같이 한다. 유수정 

등(2014)이 여대생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와 체중지

각에 따른 건강증진 행위에 관한 연구에서 정상체중 

118명 중 39.8%(47명)가 과체중으로 지각했으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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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체중군의 건강증진행위가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신체에 대

한 인지와 감정, 자기 효능감은 성년까지 지속되는 

경향이 있으며, 신체이미지 왜곡은 우울, 상실과 폭

식 등의 문제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건

강증진행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건강자기효능감과 

활동역량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중재가 필요하다

(Lewer et al., 2017). 또한 청소년의 잘못된 BMI에 

대한 인식은 성장과 발달이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

의 섭식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학교와 가정의 노력이 요구된다(Carlson, 2004; 

Jackson, 2014).

본 연구에서 여중생의 신체이미지가 건강증진행

위에 간의 영향 관계에서 건강자기효능감과 활동역

량의 매개 효과를 분석한 결과 건강자기효능감과 활

동역량은 완전 매개변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신체이미지는 건강자기효능감과 활동역량에 

영향을 미쳐서 궁극적으로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 변수가 건강증진행위를 설

명하는 설명력은 57%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직접적인 결과를 비교할 수 없으나, 여중생

에게 신체이미지 향상을 위한 5단계 중재 프로그램

을 적용한 결과 활동역량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는 연구결과가 있다(Diedrichs et al., 2021). 또한 

자기효능감이 건강증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김수린과 유조안, 2014)에 더 나아가 신체이미지가 

건강 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활동역량

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의 활동역량은 사회변화에 적극적

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융합인재를 육성하는데 필수적

이며, 활동역량이 높은 학생은 자신감과 인간관계 능

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향상되므로 미래에 사회 구

성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김경미와 

권일남, 2016). 그러므로 청소년기에 활동역량을 갖

추도록 하는 것은 건강 증진행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청소년의 신체 이미지를 증진

시키고, 활동역량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활동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특화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

이다. 특히 조현주(2020)의 빅데이터를 통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연구에서 청소년 활동 역량을 설명하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키워드는 청소년, 연구, 지원임

을 볼 때 청소년 활동역량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이

에 대한 연구와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체이미지가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에서 건강자기효능감의 매개역할에 대한 선행연구

가 미비하여 본 연구와 직접적인 결과를 비교할 수 

없으나, 신체이미지가 건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유미진, 2010)와 건강 자기효능감이 건

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진선 등 

2018)에 나아가 신체이미지가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자기효능감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강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현재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건강증진행동을 실천할 수 있으므로 건강 자

기효능감을 향상하는 것은 전 생애에 걸친 좋은 건

강습관을 유지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또한 

신체이미지와 규칙적인 신체활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데, 오정우(2017)의 제

1차(2005년)-제12차(2016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

인 조사를 이용한 12년간의 한국 청소년의 행동습관 

및 신체적 정신적 건강 주요 지표의 연관성을 확인

한 연구에서 남학생은 행동습관 패턴에 상관없이 규

칙적인 신체활동을 실천하지 않으면 신체이미지 왜

곡 인지 위험이 약 1.4배 상승하였으며, 여학생은 규

칙적인 신체활동을 실천하더라도 좌식행동 가이드

라인과 주관적 수면 충족 실천이 되지 않는 경우에

서만 신체이미지 왜곡 인지 위험이 약 1.2배 상승하

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남학

생과 여학생의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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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여중생의 건강증진행위에 신체이

미지, 건강자기효능감과 활동역량이 중요 요인임을 

알게 되었고 신체이미지와 건강증진행위의 관계에서 

건강자기효능감과 활동역량이 매개효과를 지닌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여중생의 건강증진행

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이 자신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건강자기효능감과 활동역량을 높이는 방안

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중생의 건강자기효능감을 증진하기 위해

서는 다양한 접근방식의 운동 및 식이관리 프로그램

이 필요하며, 활동역량 증진을 위한 청소년 지도사 

배치 및 학생들에게 적합한 수준의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전에 무엇보다도 청소

년이 자신의 신체에 느끼는 감정인 신체이미지를 높

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

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1개 중학교의 여중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무리가 있으

므로 추후 확대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여중생의 활동역량의 선행변인과 결과변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므로 앞으로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여중생의 건강증진행위

를 증진하기 위해서 신체이미지, 건강자기효능감과 

활동역량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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